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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 외 젖소고기 생산 현황 

	 
	 
	  가. 우리 나라 젖소 사육현황 : 총 사육두수는 2002년 3월 현재 548천두로 최근 몇 년 동안 사육 가구수는 감소한
반면 사육두수는 증가되고 있어 호당 사육규모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임 암소도 377만두이고 송아지 생산비율이 약 60%로서 해마다 226천두가 생산되고 있어 암수에 대한 성비가 50%인 것으로 볼 때 약 113천두의 수송아지가 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 생산된 수송아지는 거의 모두가 쇠고기 생산을 위해 비육 되고 있으며 이는 해마다 생산되는 한육우 수송아지 386천두의 29.3%를 차지하는 중요한 국내산쇠고기 생산자원이 되고 있다. 

  나. 2000년도에 도축된 젖소수소 및 거세축에 대한 도체등급판정 결과 : 거세비율은 전체 수송아지의 5% 수준에
지나지 않고 육질 2등급이상 출현율도 전체 수소의 1.75%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도축된 한우 수소 및 거세축의 출하체중이 각각 571.0 및 578.1㎏인데 비해 대형종인 젖소 수소 및 거세우의 경우 출하체중이 각각 572.0 및 565.3㎏으로 한우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질 1등급이상 출현율도 한우 거세우의 경우 52.3%인데 비해 젖소 비거세우에서 0.4%, 거세우에서 1.2%로 한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질 등급이 낮은 하등급육으로 출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거의 전 두수가 거세를 실시하고 있으며 육질등급도 한국기준으로 2등급이상이 96.1% 이고 3등급이상도 18.1%에 달해 젖소고기의 육질이 최근에 생산되고 있는 한우고기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현행 국내에서 생산되는 젖소고기의 육질이 상당히 낮으며 비육기술에 따라 젖소수소도 충분히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한 · 일간의 품종별 육질등급별 출현율 

(단위 : %)



	 
	 
	일본(1999) 

한국(2000) 

등급 

화우 

교잡종

젖소

등급

한우

젖소

5

14.5 

  1.2 

0.0 

1+ 

  6.5 

-

4

29.0 

10.8 

0.3

3

32.9 

43.3 

17.9   

1

18.3 

0.1 

2

23.0 

43.5 

77.9   

2

31.9 

1.7

1

  0.7 

  1.2 

3.9 

3

42.4 

97.3   



	 
	 
	 
	 
	 
	 

	 
	2. 거세우의 품종간 성장발육 및 도체특성

	 
	 
	  가. 최근 축산연에서 젖소, 한우 및 F1 축(홀스타인 ♀×한우♂) 송아지를 대상으로 6개월령부터 24개월령까지 “한우 고급육생산 프로그램”에 준하여 장기간에 걸쳐 비육을 실시하고 도체조사를 한 결과는 표 2 및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 거세우의 품종간 발육성적 비교

	 
	 
	구 분 

거세우 품종 

홀스타인 

한우 

F1 

체중(㎏)
개시시 (6개월령)
180일후(12개월령)
360일후(18개월령)
종료시 (24개월령) 


169.9
380.1
609.3
770.0(100) 


158.8
302.3
463.3
583.5(75.8) 


173.4
340.2
526.9
675.6(87.7) 

일당증체량(㎏)
6~12개월령
12~18개월령
18~24개월령
6~24개월령 


1.025
1.280
0.893
1.061(100) 


0.797
0.895
0.668
0.786(74.1) 


0.927
1.029
0.826
0.930(87.7) 



	 
	 
	 
	 
	 
	 

	 
	 
	표 3. 사료 및 영양소 이용성

	 
	 
	구 분 

거세우 품종 

홀스타인 

한우 

F1 

사료 및 영양소 섭취량(㎏/일, 540일)
농후사료
볏짚
DM
CP
TDN 


9.37
3.36
11.08 
1.29
8.08 


7.24
2.34
8.34
0.98
6.13 


8.26
3.09
9.88
1.14
7.17 

1㎏ 증체당 섭취량(㎏)
농후사료
볏짚
DM
CP
TDN 


8.83
3.17
10.44  
1.21
7.61(100) 


9.21
2.97
10.60  
1.25
7.80(102.4) 


8.88
3.32
10.62  
1.22
7.71(101.3) 



	 
	 
	 
	 
	 
	 

	 
	 
	..거세우의 품종간 발육성적에서 출하시 체중(24개월령)은 홀스타인, 한우 및 F1이 각각 770.0, 583.5 및 675.6㎏이었고, 6개월령부터 24개월령까지 540일간의 일당증체량은 각각 1.061, 0.786 및 0.930㎏으로 출하체중 및 일당증체량 모두 홀스타인이 한우보다 25%내외, F1보다 15% 내외가 높았으며 1㎏ 증체당 소요된 TDN 량도 홀스타인이 한우보다 2.4%, F1보다 1.3%가 적어 홀스타인의 사료이용성이 다른 축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도체특성에서(표 4) 도체율은 홀스타인, 한우 및 F1이 각각 60.6, 62.3 및 63.0%로 F1축이 가장 높았고, 등심단면적 및 육량지수도 모두 F1축이 높아 F1축의 육생산능력이 다른 품종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내지방도는 홀스타인, 한우 및 F1이 각각 3.9, 5.1 및 3.4였고 육색 및 지방색은 전 품종 모두 육질등급을 결정하는데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정상범위로서 근내지방도에 의해 육질등급이 결정되는 데 육질등급은 한우가 다른 품종보다 우수하였다. 그러나 홀스타인종의 평균 근내지방도가 3.9로 거의 1등급 에 근접하였지만 개체별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상으로도 1+등급에서부터 3등급까지 골고루 나타나 홀스타인종의 비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밑소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F1의 경우 육생산 능력은 3품종간에서 가장 우수하였지만 육질개선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F1의 육질이 종모우로 공시된 한우와 홀스타인 암소의 고급육생산 능력에 좌우되는 것으로 볼 때 본 시험에서 공시된 한우 보증종모우(KPN 219)가 고급육계통의 최우수 종모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종모우에 의한 개선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으며 또한 공시축이 적어 홀스타인 암소의 경우에도 비교적 육질이 나쁜 개체가 공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거세우의 품종간 육량 및 육질특성비교

	 
	 
	구 분 

거세우 품종 

홀스타인 

한우 

F1 

   육량특성
       도체중(㎏)
       도체율(%)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육량지수
       육량등급(A : B : C) 


448.9
 60.6
  6.0
89.3
67.7
1 : 5 : 1 


347.6
  62.3
   9.0
86.3
68.2
2 : 5 : 0 


412.3
   63.0
    5.6
  94.1
  68.6
2 : 5 : 0 

   육질특성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육질등급(1+: 1 : 2 : 3) 


3.9
4.1
2.3
1 : 2 : 3 : 1 


5.1
4.7
3.0
2 : 3 : 2 : 0 


3.4
4.7
2.9
0 : 2 : 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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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스타인..................................F1.................................한우

	 
	 
	그림 1. 육성비육 거세우의 품종간 외형적 특징

	 
	 
	 
	 
	 
	 

	 
	3. 젖소 및 F1 거세우 비육시 주의사항 

	 
	 
	가. 육성기 
   농후사료 다급은 반추위를 포함한 소화기관 전반의 발육부진을 초래하고 과비에 의해 등심단면적이 적어지며 금후 비육기에 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기간동안 농후사료를 제한하도록 하되 6개월령 이전의 어린 송아지 때에는 1위보다는 4위의 기능이 더 활발하므로 농후사료 급여량을 다소 높여주고 6개월령 이후부터 급여량을 다소 낮추되 육성기동안 일당증체량 목표치를 1.1㎏이하가 되도록 한다.

	 
	 
	 
	 
	 
	 

	 
	 
	표 5. 젖소 거세우의 성장단계별 발육목표 및 사료급여수준 

	 
	 
	구분

기준체중
(㎏) 

일당증체량
(㎏) 

농후사료 

조사료 

영양분(%) 

체중비 급여기준(%) 

종 류 

급여기준 

육성기
(4~10개월령) 

130 → 320 

1.06 

CP : 16~15
TDN : 68~70 

1.5~2.0% 

양질
목건초 

자유채식 

비육전기
(11~16개월령) 

320 → 550 

1.28 

CP : 12~13
TDN : 72~74 

2.0~2.5% 

목건초 또는볏짚 

자유채식 

비육중기
(17~20개월령) 

550 → 680 

1.08 

CP : 10~12
TDN : 74~77 

2.0~2.3% 

볏짚 

자유채식 

비육후기
(21~24개월령) 

680 → 800 

1.00 

CP : 9 ~10
TDN : 75~78 

1.8~2.0% 

볏짚 

자유채식 



	 
	 
	 
	 
	 
	 

	 
	 
	나. 비육기 
   비육기간을 3단계(전기, 중기 및 후기) 또는 2단계(전기 및 후기)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맞는 사료를 적정량 급여토록 한다. 이 기간에는 골격에 근육이 붙고 지방이 침착되는 시기로 농후사료 급여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나 급여량이 증가되더라도 1일 총급여량은 13㎏ 이하가 되도록 하고 요석증 및 고창증에 신경을 써야 하며 가급적 비육우의 이동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크산토필에 의한 지방의 황색화 및 농후사료 섭취량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초 및 사일리지의 급여를 억제하도록 한다. 
   최근에 생산비절감의 일환으로 자가배합의 성행에 따른 비타민 A 미첨가 또는 지방교잡도를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비타민 A를 저수준으로 하여 사육함으로서 비타민 A 결핍증을 나타내고 있는 소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타민 A는 생체의 발육, 시각기능이나 생식에 관련된 없어서는 안될 영양소이다. 비타민 A가 결핍되면 식욕부진, 눈이 멀거나 운동실조 따위의 증상이 나타나며 비육우의 경우 사지의 부종, 관절의 수종, 피모가 거칠어지는 것이 주요 증상이다. 최악의 경우 도축후의 근간수종 등이 판명되기도 한다. 또한 비육우에서 비타민 A의 필요량은 계절, 기후나 사육환경에 따라 상이하며, 체내에 과도한 비타민 A의 존재는 지방교잡에 부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비타민 A를 저수준으로 한 상태에서 사육한 비육우는 특히 여름철에 심한 영양부족을 초래하며 증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육전기에는 스트레스나 질병, 소의 생리면에서 과잉되지 않을 정도의 양이 필요하고 중기는 지방교잡에의 영향이 최고로 강한 시기이므로 부족하지 않을 정도에서의 저수준으로 유지하며 비육후기에는 오히려 지방교잡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적으므로 차라리 증체를 높이기 위하여 충분히 급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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